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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우환과 현대철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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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우환은 화가이며 조각가이자, 평론가, 철학자, 문학가, 음악 
애호가이다. 그는 1956년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대학을 다녔다. 
‘미학이나 사회 사상사를 튼튼하게 알아 놓아야 나중에 
무엇이든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겠다’는 생각으로 마르틴 
하이데거, 미셀 푸코, 자크 데리다, 모리스 메를로 퐁티 
등의 철학을 공부한다. 1960년대 말 일본은 산업사회의 
급속한 도약으로 상품 제작 및 수출의 전성기를 맞았으나, 
미술계에서는 만드는 것에 대한 반항적 움직임이 일어났다. 
회화나 조각에서 가능하면 손대는 것을 자제하는 운동, 즉 
모노파(i>) 운동이 일어났다. 모노파는 돌 철 나무 등 재료의 성격을 
그대로 드러내며 사물 공간 인간의 관계를 재고했다. 이우환은 
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동양사상을 작업에 적용시키며 일본의 
모노하 운동을 이끌었던 이론가이자 또한 작가였다. 그는 1969년 
<국제청년미술가>전에서 일본문화포럼상을 수상했으며, 같은 해 
미술출판사 예술평론상 공모에 <사물에서 존재로>가 입선되어 
예술평론가로 인정받았다.

매번의 대화에서 이우환은 그림보다 철학에 더 깊은 애정을 
보인다. 그런 그에게 철학은 예술의 자양분이다. 예를 들어 
다음과 같은 그의 주요 작품 시리즈의 제목들이 주요한 철학적 
개념을 암시하고 있다. <사물과 말>은 미셀 푸코의《말과 
사물》, <관계항(현상과 지각)>은 메를로 퐁티의 《지각과 현상》, 
<관계항, 숲 속의 길>은 마르틴 하이데거의《관계항, 숲 속의 길》, 
<만남>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<타자와의 만남> 등이 그것이다. 
이우환의 구겐하임미술관 전시를 앞두고 그의 파리 아틀리에를 
방문하여 인터뷰를 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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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계항-Formerly Language> 쿠션, 돌, 조명 가변크기 1971 개인 소장(사진: David Heald) 구겐하임미술관 전시 장면 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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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계항-지각과 현상 B> 1968 (사진: David Heald) 구겐하임 전시를 위한 제작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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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바람으로부터> 캔버스에 유채, 무기안료 227×182cm 1985 

토요타시립미술관 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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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선으로부터> 캔버스에 무기안료, 아교 182×227cm 1978 개인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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